
KIST, 새 PPS 제조기술 개발
최철림·이광희팀, PPS·탄소섬유 결합으로 가공성 1 0배 이상 향상

기존의 열경화성수지에 비해 가공성이 1 0배 이상 뛰어날 뿐만 아니라 내충격성·내화학성 등 성능

이 우수해 항공기 부품을 비롯한 고품위 소재로 활용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P P S ( P o l y p h e n y l e n e

S u l f i d e )계 열가소성수지 복합재료 제조기술이 개발됐다.

한국과학기술연구원( K I S T )의 고분자구조재료연구실 최철림·이광희 박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

P P S수지와 탄소섬유를 결합시킨 열가소성수지 복합재료 제조기술로, 이를 활용하면 기존의 열가소

성수지 복합재료가 갖는 결점인 높은 하중하에서의 변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P P S수지는 결정성을 가진 고분자의 일종으로 가공시 녹은 상태에서 탄소섬유와 조합한 다음 상온

에서 식히면 결정구조가 달라지는데, 이때 가공시의 온도조건(Thermal History), 냉각방법, 탄소섬유

의 함량 등에 따라 결정구조가 결정된다.

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가공시의 온도조건, 냉각방법, 탄소섬유 함량 등의 가공조건을 확립, 가공조

건 조절을 통해 용도에 맞는 적절한 결정구조를 가진 열가소성수지 복합재료를 얻게 된다.

아울러 기존의 P P S수지 경화공정에 대한 연구가 수지 단독의 경화과정만 연구한데 그쳤던데 비해,

탄소섬유 강화재 및 충진재 등이 경화반응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량적으로 분석·확립함으로써 P P S

수지의 경화공정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최적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P P S수지 복합재료는 지난 7 0년대초 개발돼 그간 꾸준한 용도개발을 통해 내열성 및 내화학성이 향

상되어 온 열가소성수지 복합재료로,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지

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1 2 / 1 5 >


